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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전 5월. 빛고을은 저항, 민주주의 공동체였다.

권력을 찬탈한 일부 정치군부세력은 권력의 완전 찬탈을 위해 광주 시민

의 목숨을 내놓은 저항에 총칼로 시종했다. 자기 한 몸보다는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에 몸 바치는 것을 우리는‘의로운 항거’라고 한다.

광주 시민, 민중의 의로운 항거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

이었으며, 그 모습은 공동체였다.

학생, 구두닦이, 교사, 상인, 가정주부, 노동자, 농민…. 이름 없는 민초들이

함께 먹고 자고 나누고 위하며 오직 한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사수하였다.

오늘, 우리의 5월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하나?

자본의 세계화. 자본의 광풍.

사람 냄새는 희미하고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다. 인류, 민족, 계급, 계

층이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 노동력 파는 사람, 일자리 없는 사람으

로 짝 갈라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미·중 1.5체제하의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냉전(?), 새로운 분단질서(?)가

조성되고 있는 듯 하다.

전 지구적 차원의 생명 위기!

대기 오염, 수질 오염이라 하지 말라. 하늘이 죽어가고 물이 죽어가고 있

다. 하늘, 땅, 물이 죽어 가는 데 뭇 생명인들 온전하랴.

지난 일요일은 참으로 화창한 날씨였다.

서울 도봉구의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을 두어 시간 거닐었다. 그 곳에

서 정말 놀랍게도 나는 꿀벌 1마리와 나비 3마리만을 보았을 뿐이다.

5월,

새로운문명을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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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TV는 여의도 벚꽃축제에 하루 150만 명이니, 200만 명이니 했지만 사람과

벚꽃만 있지 벌, 나비가 없다.

이게어디 보통 일인가? 우리의 5월은 어디로 가야하나?

민주주의, 공동체, 통일로 가야 한다. 민주주의 심화, 민주주의의 생활화로 가야

한다. 저 오만한 돈의 지배력을 거부하고 사람이 스스로의 존엄함을 드러내야 한

다.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로 굳건하게나아가야 한다.

도대체 정규직, 비정규직이란 말은 무엇인가? 무한 경쟁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무한 탐욕, 자본의 세계화에 민주적인 통제를 가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은 성역이 아니다. 성역이라고 하면 돈

과 물질에 완전 종속하겠다는 뜻이다.

호혜경제와 공동체를 위해 저항하고 창조하고 새로운 틀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 토대를 튼튼하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5월은 어디로 가야하나?

함께 잘 살기 위한 길로 가야한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길로 가야한다.

민족의 평화, 민족의 하나 됨,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으로 가야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의 뭇 생명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길로 가야한다.

큰 것은 위태롭고 작은 것은 아름다우며 적당한 것은 좋다.

우리가 갈 길은 적당함이란 중간 역을 경유하여 작은 것으로 가는 것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골목상권의 보호. 거대 유통자본이 떡 버티고 있는 한 공염불

이다.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는 곧 화석연료의 대량연소이며 쓰

레기 문제의 전 지구화이고, 지구적 차원의 자원고갈이다.

어떻게할 것인가?

생각을 바꾸자! 생명의 세계관, 평화의 가치관으로.

생명은 절대가치이고 평화는 절대조건이다.

생활을 바꾸자! 단순, 소박한 생활. 작고 적당한 것으로.

아파트 평수, 자동차 크기를 줄여야 한다. 토건자본의 끊임없는 거품 홍보에 속

지 않아야 한다.

세상을 바꾸자! 독점과 차단의 사회를 공존과 순화의 사회로 변혁해야 한다.

문명을 바꾸자! 이 거대한 문명을 어찌 할 것인가?

살 길과 죽을 길의 갈림길이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

민주주의 심화.

뭇 생명과 함께 사는 지구 공동체로 거듭 나기 위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살 길로

나아가야 한다.


